
<한국비료 사업현황 분석>

한국비료 인수전쟁은「제1막」정밀화
학시장「제2라운드」예고!
삼성은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헌납하게된 한국비료를 인수해 비료사업은 물론 정밀화학사업을 활발

히 전개해야겠다는 입장이고, 동부화학은 비료산업의 이원공급체제속에서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정

밀화학산업이 견제속에서 진보하기 위해서는 동부화학이 한국비료를 인수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

해 왔었다.

한국비료는 어떠한 의사표명도 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삼성그룹과의 사업영역 조정 등 마무리

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올해 상반기 한국비료 주가 폭등도 삼성과 동부의 인수경쟁이 호재로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

다.

결국 지난 1 5일 제2차 입찰에서 동부화학이 불참한 가운데 삼성·대림·금강 등 3개사만이 입찰에

참여해 삼성이 2 3 0 0억원의 낙찰가를 제시해 결국 산업은행 보유지분 3 4 . 6 % ( 6 9만2 8 6 0주)를 인수하게

됐다.

삼성은 한국비료 인수이후 사업전개 방향 및 경영방침에 대한 재정립을 서두르고있는데, 비료산업

및 정밀화학산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무리할지는 의문시되고 있다.

정밀화학부문 매출 급신장
한국비료는 비료부문 매출액이 1 5 3 7억원으로 전체 매출액 2 1 0 9억원의 7 2 . 9 %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

타 부문의 매출액이 5 7 2억원으로 2 7 . 1 %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.

그러나 비료산업계에서는 수입자유화 등 점차 변화되고 있는 시장환경으로 요소 등의 기초원료가

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삼성이 비료사업을 영위할지는 의문시 되는 것으로 지적하

고 있으며, 특히 삼성그룹의 삼성종합화학이 한국비료를 인수합병해 비료사업을 포기할 경우 국내

비료사업은 물론 농업도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.

비료부문에는 요소, 멜라민, DMA 등이 포함되며 비비료부문에는 M C류 및 기기장치제작이 포함되

【그림2】한국비료의 매출구성 현황

(단위 : 억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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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그림1】한국비료의비료관련제품 계통도 (단위 : 억원,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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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있다.

세부적으로 매출액 구성을 살펴보면, 요소를 화학비료 부문으로 볼때 화학비료부문의 매출액은 4 5 8

억여원으로 2 1 . 7 %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, 멜라민은 1 6 9억8 7 0 0만원으로 8.1%, 중탄암 및 암모니

아· C O2·H2 등이 2 . 0 %로 일반화학제품의 매출액이 총 2 1 2억3 2 0 0만원 1 0 . 1 %의 비중을 보이고 있

다.

또 D M F류가 2 2 9억6 5 0 0만원으로 10.9%, MA류가 3 2억2 6 0 0만원 1.5%, MC류 1 2 0억7 0 0 0만원 5 . 7 % ,

MCL 67억5 8 0 0만원 3.2%, 말로네이트 2 3억3 3 0 0만원 1.1%, 개미산 4 0억6 7 0 0만원 1.9%, FFA 49억2 4 0 0

만원 2.3%, 기타 부산물 2억5 5 0 0만원 0.1% 등 정밀화학부문의 총 매출액이 4 9 8억4 0 0 0만원으로

2 3 . 6 %의 구성비를 보여 순수비료부문의 매출액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기기장치 제작부문 매출액은 4 5 1억2 7 0 0만원으로 2 1 . 4 %의 비중을, 무역부문의 매출액은 4 8 8억1 6 0 0만

원으로 2 3 . 2 %의 비중을 보여 한국비료의 매출액은 주요 5대 부문이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.

그러나 비슷한 매출액 분포에도 불구 경상이익을 올리고 있는 부문은 멜라민, DMF, FFA, 무역부문

등으로 축약되는데 이들 분야중 가장 큰 경상이익을 올리고 있는 분야는 무역부문으로, 93년 총 7 8

억원의 경상이익중 3 3억원 수익을 올려 4 2 . 3 %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 

정밀화학부문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제품은 D M F로 9 0억원의 경상이익을 올려 매출액

( 2 2 9억6 5 0 0만원)대비 경상이익률이 3 9 %에 이르고 있다.

또 멜라민은 8억원의 경상이익을 올려 우량 제품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남해화학이 신규 참여, 독점

체제에서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등 시장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품목은 요소 및 M C류, 개미산 등으로 시장상황이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으로

지적되고 있다.

【표1】한국비료의 경영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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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9 9 3 1 9 9 4
비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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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주요제품

화학비료

일반화학

제 품

(암모니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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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0 , 0 0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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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소는 남해화학과 한국비료 두기업만이 생산하고 있으며 남해화학이 6 6만톤, 한국비료가 3 3만톤의

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생산량은 남해화학이 5 1만5 0 0 0톤, 한국비료가 2 8만9 0 0 0톤으로 각

각 78.0%, 87.6%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.

1차·2차 비료합리화 및 동부화학 요소공장 가동중지로 수출품목에서 수입품목으로 전환되는 추세

를 보이고 있으며, 특히 복합비료 원료용 요소는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요소는 지난 6 7년 2 7만4 0 0 0톤을 수입한이후 2 3년간 수입이 중단되었다가 9 0년 1 5만8 0 0 0톤이 재수입

되었으며, 수입량이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해 9 2년에는 1 3만3 0 0 0톤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제2차 비료공업 합리화로 비료수입이 허용되었으나 당분간 수입추천제가 이루어 지고 있어 완제품

인 요소 및 복합비료 등은 농협 및 허가비종 생산기업이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러나 U R타결로 인해 향후 2 ~ 3년간 비료수입의 완전 자유화가 예상되고 있어 원료용 요소 등은

수입품과의 치열한 경쟁이 우려돼 수익악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즉 요소원가는 변동비 및 고정비를 합해 9 2년기준 톤당 1 2만7 0 1 1원, 93년 1 2만6 6 3 8원, 94년3월기준

1 1만9 5 4 1원인데 비해 수입품은 9 2년 톤당 1 5 3달러, 93년 1 2 0달러, 94년3월 1 2 0달러로 지속적인 하향

세를 보여 국산제품과 비교했을때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또 메틸클로라이드 및 메틸렌클로라이드 부문에서 각각 2 9억원, 12억원의 경상손실을 기록했는데 이

것은 사업 초기에 있는 적자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들제품이 향후 한국비료의 주력제품으로 성장할

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9 4년 예상 매출액은 2 4 2 0억5 8 0 0만원으로 전

년대비 14.8% 증가할 것으로 늘려잡고 있는

데, DMF의 매출액이 2 6 7억9 1 0 0만원으로

16.7% 증가하고 M C가 1 6 4억6 0 0 0만원으로

36.4%, MCL이 18.1% 증가할 것이라는 예

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.

특히 가성소다 매출을 6 0억7 9 0 0만원, 염소

1 7억7 4 0 0만원 및 MMC 29억5 2 0 0만원 등 신

규사업 부문의 판매액도 매출액 증가에 가

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이러한 요인으로 한국비료의 9 4년 매출액

구성은 요소부문이 9 3년 2 1 . 7 %에서 9 4년

2 0 . 9 %로 다소 줄어들고 일반화학제품 시장

은 1 0 . 1 %에서 8 . 4 %로 크게 위축될 것으로

전망되고 있다.

반면 정밀화학부문은 2 3 . 6 %에서 2 9 . 7 %로

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

은 앞에서 지적한 DMF, MC, 가성소다, 염

소 등의 매출액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.

9 4년 한국비료의 매출액은 비료부문 및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정밀화학 부문의 신규사업 참여 등

으로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사업다각화 성공 케이스
한국비료는 지난 5월 3 2 0억원을 투자해 가성소다 5만5 0 0 0톤, 염소 5만톤 규모의 C A ( C h l o r o - A l k a l i )공

장을 비롯 8 0억원을 투자해 6 0 0 0톤규모의 에틸렌아민공장, 130억 2 5 0 0톤규모의 셀룰로즈 유도체 공

장( 1 3 0억원 투자), 600톤규모의 Babituric Acid 공장( 1 0억원), 1000톤규모의 폐수처리응집제 중간원료

공장( 1 0억원) 등이 갖추어진 복합공장을 준공했다.

한국비료는 이번 공장 준공으로 비료기업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정밀화학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

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가성소다·염소사업 진출로 원료 자급은 물론 관련기업의 인수의욕을

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게 되었다.

【표2】한국비료의 종합준공 공장 개요

구 분

Chlor Alkali공장

가성소다

염 소

에틸렌아민류제조공장

E D A

D E T A

T E T A

T E P A

A E P

Cellulose 유도체공장

H P M C

M     C

Babituric Acid공장

폐수처리응집제중간원료공장

M E T A C

A T A C

합 계

5 5 , 0 0 0

5 0 , 0 0 0

6 , 0 0 0

2 , 5 0 0

6 0 0

1 , 0 0 0

-

3 2 0

8 0

1 3 0

1 0

1 0

5 5 0

기초소재

에폭시수지경화제, 

농약, 의약, 

계면활성제원료

타일시멘트, 석고

보드용본드, 

페인트물성향상제

비타민B2

반응성염료중간원료

페수처리양이온

고분자응집제원료

-

수입대체7 0 0

수출계획5 0 0

수입대체6 0 0

수출계획6 0 0

수입대체1 0 0

수출계획3 0 0

수입대체3 0 0

수입대체1 , 7 0 0

수출계획1 , 4 0 0

생 산
능 력

설 비
투자비

용 도
수 출

예상효과

(단위 : M/T, 억원, 만달러)



물론 한국비료의 정밀화학 진출여부와 상관없이 인수경쟁이 치열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복합

공장 준공이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【그림2】한국비료제품계통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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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비료가 염소 및 가성소다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외견상 Chloro Methane에 소요되는 염소의 자

체조달이 목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, 향후 염소유도품 사업 참여에 대비한 원료의 자체조달 및

수직계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실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.

한국비료는 5만여톤의 염소는 자체 사용하고, 가성소다는 생산능력의 1 / 4에 해당되는 1만1 0 0 0여톤을

자가소비하고 4만4 0 0 0여톤을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현재 한양화학 독과점시장에서 판매대책

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그러나 한국비료를 인수한 삼성의 삼성종합화학은 염안료 중간체 및 농약중간체는 물론 P V C사업을

비롯한 Chlorinated PP·Chlorinated PE 등을생산할 계획으로 있어, 전해설비의 증설이 불가피할 것

으로 예상되고 있다.

한국비료가 C A공장 건설을 검토할 당시 가성소다 가격은 1 0 0달러를 웃돌았으나, 최근들어 가성소다

수입가격이 2 0달러를 밑도는 등 심각한 상황이 도래했었다. 그러나 올 하반기들어 회복세를 보이고

있으며 7월에는 수입품이 2 0 0달러를 웃돌아 수입품 사용을 꺼리고 있으며 품귀현상까지 보이고 있

어 당초 예상보다 높은 매출액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

국제시세가 가성소다는 오르고 염소는 하락세를 보이는 등 한국비료에게 매우 유리하게 전개되고

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

한국비료는 암모니아 유도품의 하나로 EDA(Ethylenediamine), DETA(Diethylenetriamine),

TETA(Tri-ethylenetetramine), TEPA(Tetraethylenepentamine), AEP(Aminoethylenepiperazine) 등의

에틸렌아민 제품군 사업에도 참여했다.

에틸렌아민 제품은 의약, 우레탄가교제, 섬유유연제, 에폭시경화제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국내

총 수요는 3 3 2 0여톤으로 DOW, UCC 등과의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.

제품별 수요구성비는 EDA 44.3%, DETA 19.6%, TETA 31.0%, TEPA 3.6%, AEP 1.5%를보이고

있으며 E D A와 D E T A는 새로운 유도품사업 참여로 5 5 0톤의 신규수요가 발생, 이 부문의 매출 증가

가 기대되고 있다.

또 한국비료는 C O를 기초원료로 출발해 D i e t h y l m a l o n a t e ( D E M )에 MF 및 요소를 이용해

EMMA(Diethylmalonate) 및Babituric Acid를 생산하게 된다.

EMMA 등은 폐수처리 양이온 고분자의 응집제로 이용되고 있다. 국내 고분자 응집제 시장은 총

4 0 0 0여톤으로 이양화학, 송원산업, 유니코, 코오롱 등의 가동률이 9 0년이전까지는 5 0 %를 밑돌았으나

폐수처리 규제 등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수입제품이 덤핑판정으로 퇴각함에 따라 생

산이 활기를 보이고 있어 E M M A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또 D E M에 요소 및 Sodium Ethylato공장건설중 합성해 제조하는 Babituric Acid는 P y r i m i d i n e계 반응

성 염료 및 비타민 B 2의 원료로 사용된다.

이 제품의 생산능력은 6 0 0톤규모로 T a k e d a를 비롯해 스위스·영국 등지에 수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

려졌다.

반응성염료는 경인양행·태흥산업·럭키· 오영산업 등이 P y r i m i d i n e계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

려졌으며, B2 수요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 

또 9 3년중반 셀룰로즈를 기초로 하는 C M C ( C a r b o x y l m e t h y l c e l l u l o s e )사업에 참여한 이후 5월 M e t h y l

Cellulose 및 H P M C ( H y d r o x y l p r o p y l m e t h y l c e l l u l o s e )사업에 1 5 0 0톤 규모로 참여했다.

M C의 국내 시장규모는 1 0 0 0여톤으로 추정되나 기존의 수입품인 Shinetsu 및 DOW, Wolff, Berol 등

과의 가격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한국비료는 이번 복합공장 준공으로 가성소다·염소 등의 무기화학 기초원료 확보는 물론 의약품,

염안료, 경화제 및 접착제 등의 중간체 확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따라서 한국비료를 인수한 삼성은 중간체 확보를 통한 합성기술 습득이 용이해져 스페셜티 사업으

로의 진출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.

<화학저널 1 9 9 4 / 8 / 1 >


